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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센터 문화사역
	‘벤 예후다’ 거리 찬양
	‘선한 이웃’ 봉사활동
	‘늘청, 코로나 19를 뚫고 이 땅에 오다’
	지난 2월 4일부터 13일까지 9박 10일의 일정으로 대전 늘사랑교회 청년(20명)들이 이땅을 찾아 주었습니다. 이번 방문 간에 청년들과 많은 일들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첫날부터 노인센터를 방문하여 한국 문화 컨텐츠를 매개로 어르신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년들이 준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하여 어르신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 함께 보낸 자리였지만 멀리 한국 교회에서 이곳 노인센터까지 찾아준 청년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지역 신문에 실어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졸지에 우리가 유명인사가 되었지요.
	또한 현지 지역교회 유대인 청년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 안에서 서로 하나되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 하기도 했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라 다소 어색할 것이라 예상했으나 기우(杞憂)에 불과했습니다. 서로 친밀한 교제, 즐거운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짧은 시간 아쉬움이 컸지만 이번 만남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방문과 교제 더 나아가 이 땅과 이 민족을 섬기는 자리에 함께  하는 그 때를 꿈꾸게 되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청년들은 갈릴리 내 극빈자들을 위한 센터(선한이웃)에서도, 지역교회의 요청에 따라 성경 운반하는 일에도 함께 했으며 민족의 경계를 넘어 베두윈 마을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또 나눴습니다. 이 겨울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베두윈 아이들에게 장갑과 양말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청년들은 가는 곳마다 기도와 찬양으로 이 땅과 이 민족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년들과 함께해서 더 힘이나고 또 그들로 인해 매순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청년들 한 사람 한사람 모두가 이 땅에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고 향기였습니다.
	가족 살아가는 이야기
	위에서 언급한 늘사랑교회 청년들의 이스라엘 방문 가운데 가장 큰 은혜와 기쁨을 누린 것은 바로 저희 가정입니다. 청년들은 연 이틀간 저희 집에 방문하여 아이들을 격려하고 또 주어진 짧은 시간 속에서 아이들을 이모양 저모양으로 섬겨주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한국에서 온 젊은 삼촌 이모들 만나 많은 사랑과 관심을 한몸에 받았던 아이들은 무척이나 행복해 했습니다. 늘 그렇듯이 청년들이 떠난 후 저와 가족들은 일상의 자리로 돌아왔지만 그들과 함께했던 지난 시간들을 되뇌며 그리워합니다. 올해로 10년 차를 보내고 있는데 아직도 사람들 떠나 보내는 일이 익숙치 않고, 떠나 가는 그들의 뒷모습이 잔상으로 남아 한동안 여운으로 남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곳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확진자는 없지만 혹시 모를 간염에 대한 우려는 큰 것 같습니다. 비근한 예로 요즘 저희들이 밖에 나가면 현지인들이 저희들을 자꾸 중국사람 아니냐며 피합니다. 마트에 가도 여기저기에서 우리를 보며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한국 사람이다” 라고 하면 그제야 경계를 풉니다. 이런 일상에서 겪는 오해와 불편함이 한동안 계속 이어질 것 같아 가급적이면 가족들의 바깥 외출을 자제하려고 합니다. 청년들 사역 이후 곧 이어 잡혀있었던 2건의 해외 모임 역시 이러한 이유로 하나는 취소가 되었고 또 하나는 불참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감염이 더 확산되지 않고 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늘사랑 청년 사역을 위해 관심과 기도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